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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영남 "왜 날 재수없게 보지?"…오은영은 웃으며 '팩폭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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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서지민 인턴 기자 = ‘금쪽상담소’ 오은영 박사가 조영남의 화법에 일침을 가했다.

4일 채널A '오은영의 금쪽 상담소'는 네이버tv에 "조영남은 대중을 잘 고려하지 않는다! 오은영 박사가 조심스레 건넨 상담 내

용은?"라는 영상을 선공개했다. 

영상에서는 가수 조영남이 최고령 게스트로 출연해 '사람들이 왜 나를 재수없게 보는가?'라고 고민을 털어놓았다. 오은영은 조

영남의 그림 대작사건을 언급했다. 조영남은 2016년 그림 대작 혐의로 기소돼 2020년 무죄 선고를 받기까지 4년동안 무대에

서지 못했다.

오은영은 "대중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생각한다. (조영남 씨는) 그 부분을 잘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"며 "대법원에

서 선생님이 변론하는 걸 보면서 '선생님께 불리하겠구나'라고 생각했다"고 말했다.



조영남은 대법원 공판 당시 화투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는 세계적인 팝아트 선구자 앤디 워홀이라고 언급했다. 오은영 박사는

이에 대해 "대중은 '자기가 앤디 워홀이라는거야?'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"고 지적했다.

조영남이 크게 놀란 모습을 보이자 오은영은 "정말 그런 뜻이 아니신데도 대중은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다. 대중은 다양한 사람

들이다"라고 덧붙였다.

또 조영남은 대법원에서 "세밀한 화투를 그리면서 조수도 기용하게 됐고, 저는 조수와 함께하는 작업을 TV로도 보여줬습니다.

사회에 보탬이 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..."이라고 변론했다.

이에 대해 오은영은 "대중들은 '자기 힘든 일은 조수 시키려고? 돈도 많아', '조수한테 다 그리게 하면서 무슨 예술가야?'라고

생각할 것"이라며 "조영남이 대법원에서 말한 '결백을 가려달라'는 말은 대중의 시선에서는 핑계과 변명으로 다가올 수도 있

다"고 지적했다.

그러자 조영남은 깊은 생각에 잠기며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.

조영남의 사연을 다룬 채널A 예능 프로그램 '오은영의 금쪽 상담소'는 4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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